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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의 역동성을 회복하라

다락방, 구역, 속회, 셀그룹, 셀교회, 가정교회 ….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다 소그룹이라는 테두리 속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그룹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소그룹의 모양만을 취하고, 소그룹 목회의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박영철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셀교회가 마치 무슨 마술적 힘이나 가진 것처럼 급격히 교회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정체 내지는 침체의 늪으로부터 당장이라도 건져 줄 비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분명히 셀 교회는 정체된 교회성장을 해결해 주는 비법도 아니며 마술적 힘을 가진 것도 아니다. 구조와 조직을 셀로 바꾼다고 해서 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셀 리더도 국화빵 찍어내듯이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로우크릭교회의 소그룹사역 담당자인 빌 도나휴는 "공동체(소그룹)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지입니다. 서로 모여서 웃고, 떠들고, 기분 좋은 활동만 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진정한 특색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을 가진 소그룹 사역을 제대로 정착시켜가려면 넘어야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의 걸림돌 1 : 개인주의

풀러 신학교의 교수인 줄리 골만(Julie A. Gorman)은 현대 교회의 문제를 "개인주의"로 지적하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크게 병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하여"라는 이기적인 영성이 교회 안에 침투했다고 비판합니다. 

소그룹 사역의 걸림돌 2 : 목회철학 vs 프로그램

많은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이 실패하는 이유는 소그룹 사역이 교회 내 많은 사역이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사역의 본질로 다루어져야합니다. 단순히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놓았다고 소그룹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바뀌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소그룹 사역의 걸림돌 3 : 담임 목회자

많은 교회성장학자들은 "교회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요인 첫 번째는 그 교회의 담임목사"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그룹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빌 도나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들이 직접 공동체를 이끌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사역은 지도자가 먼저 경험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사역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적절한 투자를 해야합니다. 먼저 목회자 자신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소그룹 사역을 함께 세워갈 부교역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소그룹 사역의 열매를 보려면 최소한 5∼7년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진 후의 열매는, 매우 달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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